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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중계 전현무, 실수 연발…"21년차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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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인 전현무 (사진=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캡쳐)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재민 인턴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캐스터 데뷔를 앞두고 경기 중계에 참여했다가

실수를 반복했다.  

전현무는 5월31일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월드컵 중계 실전 훈련을 위해 K리그 경기가 열리는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이날 그는 이영표·남현종 해설위원과 함께 경기를 중계했다.

전현무는 축구 중계석을 보고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전을 생방송 하는 긴장감의 400배였다"고 했다. 그는 "(스포츠 중계

는) 재미와 위트로 넘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현무는 경기 하프타임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 중계진으로서 첫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전현무는 긴장감에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꼬였다. 이에 남현종 캐스터는 "(방송 경력) 21년 차 아니세요"라고 말했다.

전현무는 "예능 생방송에선 오히려 실수가 웃음 소재가 된다. 하지만 이거(스포츠 중계)는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다"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이후 인터뷰에서 남현종 캐스터는 "(전현무에게) 말을 더 시키면 사고가 날 거 같아서 이만 보내드리겠다"고 했다.

전현무는 "당시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20년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ne1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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